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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산물 재활용 골재의 현황 및 문제점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aggregate using recycled 
industrial by-produc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1. 서언

최근 국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SOC 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가 증가하

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안정성과 경제성이 확보된 콘크리트의 수요 역시 급증하

고 있다.1) 2) 3) 그러나 콘크리트의 주요 구성분인 골재의 수급 문제로 인한 공사

비 증가, 공사중단 등 현실적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건설 산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20년 기준 국내 골재채취 실적을 보면 모래 

43,711천 ㎥, 자갈 87,591천 ㎥ 채취하고 있으나 건설시장에서 필요한 수요량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해 천연골재자원의 고갈과 함께 골재공급환경이 날로 악

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전환경성 평가제도, 환경영향성 평가, 해양골재

의 채취총량제, 계단식 채석 의무화 등과 같이 환경적 용인에 의한 채취 규제가 

강화되면서 골재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천연골재자원의 고갈로 대체석산개발이 필요한데도 국토난개발, 환경

훼손 등의 주범처럼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어 건전한 석산개발을 체계적으

로 육성하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6차 골재수급 기본계획(2019~2023)에 따르면, 하천, 바

다 등 천연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를 고려하여 산림골재를 최대한 활용하되 부

족분에 한해 대체골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그림 1>과 같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체골재의 계획 대비 실제 공급량의 차이가 11.0 %에

서 17.5 %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4) 이는 공급과정에서 불가피한 자연

환경 훼손을 우려한 각 부처의 천연골재원에 대한 개발 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순환골

재, 인공골재 등 대체골재의 사용량을 확대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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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건설폐기물에서 재활용되는 순환골재와 산업부산

물의 특히 철강 슬래그의 경우 높은 재활용율에도 불구하고 순

환골재 및 슬래그골재에 포함된 다량의 산화칼슘(CaO)의 함량

으로 인해 인접 지역의 수생태계 피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

히 산업부산물 중 제강슬래그의 경우 2022년 9월 당진시 산업

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발간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H사

에서 발생된 슬래그골재를 성토재로 적용한 현장에서 유출된 

강알칼리수(pH 12.5 이상)가 인근 농경지 및 성문호로 유입되

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 2>와 

같이 전남 광양, 전남 여수, 경남 거재 등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

한 사례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체골재를 활용하기 위해 천연골재 대체재로서 

순환골재와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골재 등 다양한 연구와 개

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순환골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 

능력과 경제적인 이점으로 인해 순환골재 사용을 적극 장려해

왔지만 순환골재에 잔존하는 시멘트 페이스트로 인한 유해성 

논란이나 잦은 하자, 부실 등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재까지

는 비구조부재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에만 적용하는 등의 한계

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골재의 경우에는 고로

슬래그, 제강슬래그와 같은 산업부산물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

되어 콘크리트용 골재(KS F 2527)로 활용하고 있고, KS F 

2790으로 콘크리트용 페로니켈슬래그 잔골재 사용이 규정되었

으나 이에 대하여 관련 연구 및 실적은 미비한 실정이다. 다음 

[표 1]은 건설폐기물 및 슬래그의 발생량과 재활용을 나타내고 

있다. 5) 6)

그림 1.  계획 및 실제 골재 공급량 (2019~2022)

그림 2.  슬래그골재로 인한 강알칼리성 유출수 피해 현장

(a) 충남 당진 송산2일반산업단지

(c) 경남 거재 매립지

(b) 전남 광양항

(d) 전남 여수 율촌산업단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설 폐기물
발생 7,280 7,164 7,554 8,070 8,644 8,381

재활용 7,141 7,025 7,422 7,983 8,556 8,318

철강 슬래그
발생 - - - - 2,666 2,657

재활용 - - - - 2,672 2,707

[표 1]  건설폐기물 및 슬래그 발생량 및 재활용율   (단위 : 만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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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부산물 재활용 골재

2.1 석탄회

석탄회는 화력발전소의 연료인 석탄이 고온으로 연소하고 

남은 회분이 급격히 냉각돼 만들어진 미세 입자로, 일종의 연

탄재라 할 수 있다. 이 중 일부는 콘크리트 혼화재나 시멘트 

원료로 활용되지만, 대부분은 발전소 인근 회처리장에 매립

하고 있다.

그림 3.  화력발전소 발생 석탄회의 처리 공정에 따른 분류

그림 4.  일반적인 바텀애시 골재 제조 공정

<그림 3>과 같이 석탄회는 포집되는 공정에 따라 크게 플라

이애시(Fly ash), 바텀애시(Bottom ash)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플라이애시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연소 후 발생되는 발

전소 부산물로 집진기에서 포집되는 미분말 형태로서 그 화학

적/물리적 특성상 알루미노 실리카 계열의 구형 입자 형태로 

포졸란성(Pozzolan)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

서 시멘트 대체재로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바텀애시는 석

탄이 화력발전소 보일러 내에서 연소될 때 노벽, 과열기, 재열

기 등에 부착되어 있다가 보일러 하부의 호퍼(hopper)에 떨어

져 수집된 것이고, 전체 석탄회 발생량 중 약 10 % 정도를 차지

한다. 배출 공정에 따라 특히 습식으로 배출된 바텀애시

(Bottom ash)는 미연탄으로 인한 높은 염화물 농도와 다공질 

특성으로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할 경우 강도 및 내구성 저하 등 

품질에 악영향을 주어 대부분 매립되거나 저부가가치적 용도

로 일부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텀애시 골재 재활용 공정

은 <그림 4>와 같다. 7) 8)

이에 따라 바텀애시의 기능성 및 부가가치를 부여하기 위

해 건식으로 처리되는 바텀애시를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 단순

히 파쇄, 성형하여 인공경량골재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정으로 제조된 인공경량

골재는 압축강도, 휨강도 등이 경량골재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구조용 경량골재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추가 연구로는 상기 연구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ㆍ제강슬래

그와 플라이애시ㆍ바텀애시 분말 등을 탄산칼슘, 수산화칼슘 

등과 혼합하여 알칼리 자극을 통해 경화시켜 골재화하는 등의 

재활용 공정의 고도화을 통한 기능성을 추가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9)

2.2 철강 슬래그 

철강 슬래그는 고로, 전호 및 전기로 등에서 금속을 제조할 

때 더스트, 부생가스 등과 함께 생성되는 부산물 중 하나로서 

공정에서 발행되는 전체 부산물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폐

자원이다. 



철강슬래그의 분류에 따른 형상으로는 고로 서랭 슬래그와 

제강슬래그는 쇄석(crushed stone) 모양, 고로 수쇄 슬래그는 

모래 모양과 각각 비슷하다. 고로 서랭 슬래그와 고로수쇄 슬

래그의 절대건조밀도(절대건조 상태에서 질량을 절대용적으

로 나눈 값)는 2.5∼2.7 g/㎤ 로 쇄석이나 모래와 같은 정도이

다. 제강슬래그는 철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건조

밀도가 3.2∼3.5 g/㎤ 로서 쇄석보다 무거우며, 경질이기 때문

에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철강 슬래그는 석회(CaO) 및 실리

카(SiO2)를 주성분으로 하고, 고로슬래그는 알루미나(Al2O3)

와 마그네시아(MgO), 제강슬래그는 산화제1철(FeO),

마그네시아(MgO), 산화망간(MnO)을 각각 함유하고 있

다.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는 물과 만나면 석회(CaO)이 소

량 용출되고,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미량의 실리카(SiO2)와 

알루미나(Al2O3)의 용출에 의해서 표면에 치밀한 수화생성물

을 형성하고 이것이 슬래그 입자를 연결하는 결합재로 되어 

시간이 경과하면 경화하는 이른바 수경성(hydronasty)을 가

지는 특성으로 고로시멘트 원료,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혼합재, 콘크리트 혼합재로 사용된다. 특히 고로 서

랭 슬래그는 용해 실리카양이 적기 때문에 알칼리 골재 반응

이 일어나지 않아 콘크리트용 조골재(coarse aggregate)로 

재활용되고 있다. 철강슬래그의 화학적 조성은 다음 [표 2]과 

같으며, 시멘트 및 자역석과 비교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슬래

그 제품과 관련된 표준 규격은 다음 [표 3]와 같다.

제조 금속의 종류에 따라 발생되는 슬래그를 다음 <그림 5>

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고로에서 선철(pig iron)을 만들 때 

생성되는 것이 고로슬래그이며, 전로나 전기로에서 강을 만들 

때 생성되는 것이 제강슬래그이다. 제강슬래그는 제강로에 따

라서 각각 전로 슬래그 또는 전기로 슬래그라고 정의된다. 세

부적으로 고로에서는 철광석을 코크스와 석회석과 함께 열풍

(hot air)이나 산소를 불어 넣으면서 고온에서 용해하며, 코크

스의 탄소로 환원해서 선철을 만든다. 철광석의 철 이외의 성

분은 석회석과 코크스 속의 회분(ash content)과 함께 분리회

수되는것이 고로슬래그이다. 고로슬래그는 선철 1톤당 약 

290 kg이 생성되며, 고로로부터 나온 슬래그는 약 1,500 ℃의 

용융상태이지만 냉각방법에 의해 다음 2가지의 다른 성질과 

형태를 가지는 슬래그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전로슬래그는 전로에 생석회를 투입하고 산소를 불

어 넣어 선철에서 탄소(C)를 제거함과 동시에 생성한 슬래그

를 이용해 인(P)과 같은 불순물을 흡수하면서 발생되며, 전로 

슬래그는 전로속의 용강 1톤당 약 110 kg이 생성된다. 용선을 

고로에서 전로로 운반하는 중에 S와 P 성분을 제거하는 예비

처리가 실시되는데, 이때 생성되는 슬래그를 세부적으로 용선

예비처리 슬래그라 한다. 용선예비처리 슬래그도 통계상으로

는 전로 슬래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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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금속 제조 공정에 따른 철강슬래그의 분류

구분 CaO SiO2 Al2O3 T-Fe MgO SO3

고로슬래그 41.2 32.8 14.8 0.4 5.2 0.5

제강슬래그 46.1 14.8 1.5 17.4 6.3 0.1

석회석 54.0 2.0 0.2 0.1 0.1 0.1

시멘트 61.9 21.5 5.7 2.9 2.7 2.4

자연석 5.8 59.6 17.3 2.4 2.8 0.1

[표 2]  철강슬래그의 화학 조성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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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관련 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시멘트 원료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도로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케이슨 채움재 KS F 2579 (케이슨 채움재용 슬래그)

토목용 골재

GR F 4042
(성복토 및 뒷채움재용 철강슬래그)

SPS-KCL F 8001-7030
(수평배수층용 페로니켈슬래그 골재)

암면 원료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표 3]  슬래그와 관련된 표준 규격

3. 산업부산물 재활용 골재로의 활용 현황

3.1 바텀애시 골재

바텀애시를 재활용 골재로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크게 3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바텀애시의 흡수율이나 미연탄

소 함량을 감소하여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두 번

째 배출된 바텀애시에 기능성을 부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 마지막으로 다른 산업부산물과 같이 재활용의 고도화 

및 기능성을 향상하는 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바텀애시가 가지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세

립 분말 및 미연탄소 함량을 줄임으로써 재료 특성을 개선하

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잔골재로 사용하

여 활용성을 평가하였다. 바텀애쉬를 잔골재로 사용할 경우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잔골재의 30% 미만까

지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텀애쉬 30% 이상 사용하기 위

해서는 배합수나 화학혼화제를 추가 혼입하여 유동성을 확보

함으로써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때 물-시멘트 

비 45 % 이하인 고내구성의 콘크리트 제조를 위해서는 바텀

애쉬 혼입량이 30%로 제한하고 있으며, 세립 바텀애쉬를 제 

거하고 미연탄 함량을 감소시켜 성능을 개선한 바텀애쉬 잔골

재를 사용한 경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물성이 크게 개선되

었고 물-결합재 비는 40 % 이하로 낮아져 고내구성 콘크리트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바텀애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능성 부여와 관련된 

연구는 염화물 함량이 낮은 건식공정 배출방식을 통한 바텀애

시를 이용해 경량골재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

으며,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굳지않은 상태 및 경화상태에서의 

다양한 특성을 실험적으로 검토함으로서 바텀애시 경량골재

가 경량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로서의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

의 여부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건식 바텀애시 대체율 75 %

까지 슬럼프 저하가 크지 않게 나타났고, 공기량은 건식 바텀

애시의 대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

리트의 블리딩량은 건식 바텀애시 대체율 75 %이하에서는 

0.025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콘크리트 경화 후 압축강도

에서는 대체율 75%까지 강도 저하율이 10 % 미만으로 나타

났다. 잔골재를 건식 바텀애시로 100 % 대체시 절건 단위질

량은 8.9 %의 감소를 보였고, 건식 바텀애시 잔골재 대체율이 

증가할수록 건조수축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콘크리트 탄

성계수는 건식 바텀애시 잔골재 대체율 50 %까지는 저하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체율이 그 이상으로 증가시 탄성계수가 

저하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건식 바텀애시는 잔골재로 사

용 시 다른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경우 품질의 저하 없이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10) 11)

 마지막으로 바텀애시 골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비 비용 절감과 타른 산업부산물과 같이 활용하여 부가

가치를 높이는 연구는 플라이애시와 바텀애시를 안정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알칼리 활성화된 석탄회 경화체 및 인공

경량골재를 제조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알칼리 활성화 석

탄회 인공경량골재의 콘크리트 적용을 위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알칼리 활성화된 석탄회 경화체의 최적 

배합비, 알칼리 활성화 석탄회 경화체와 인공경량골재의 기

본적 특성, 역학적 특성과 환경안전성, 알칼리 활성화 석탄회 

인공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과 동결융해

저항성을 확인하여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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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하기 때문에 추후 제강슬래그 인근의 건설경기 변화 

등에 따른 재활용률 하락의 우려가 있으며, 충분한 에이징 처

리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목용으로 사용되면, 침출수에 

의해 사용처 인근 토양, 해역 또는 지하수 오염 등의 우려가 

있다. 제강슬래그의 일종인 전기로산화 슬래그의 경우 고철을 

전기로에서 용융시키는 과정에 부유되는 부산물을 말한다. 전

기로의 특징은 경로 내의 분위기를 산화성, 환원성으로 변화

시키기 때문에 발생되는 슬래그도 산화 슬래그, 환원 슬래그

가 발생되며, 전기로산화 슬래그는 밀도가 높고 슬래그 자체

의 경도도 높기 때문에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활용이 가능하지

만, 전기로환원 슬래그는 물을 만나면 팽창반응성을 갖고 있

는 미반응 유리석회(F-CaO)의 함량이 높고 슬래그 자체의강

도도 매우 낮기 때문에 콘크리트용 골재로서의 활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팽창현상을 이용한 기

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14)

 페로니켈슬래그는 스테인리스강의 주원료인 페로니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용융 슬래그로서, 철과 니켈을 

혼합 용해 및 제련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유물이며, 냉각 방법

에 따라 급냉 및 서냉 슬래그로 구분된다. 서냉 슬래그는 입자 

크기가 굵기 때문에 노반재로 주로 사용되며, 급냉 슬래그의 

경우에는 골재의 입자 크기가 작아 최근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서 활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5)

 이 외에도 기타 슬래그 골재로는 동슬래그 골재, 연슬래그 

골재 등이 있으며,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물질 용출 기준 등

의 제한으로 인해 사용 실적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3.2 슬래그 골재

철강슬래그의 건설분야에서 재활용 용도는 시멘트 원료뿐

만 아니라 콘크리트용 혼화재, 벽돌용·콘크리트용 골재, 성토

용 골재, 복토용 골재, 호안공사(기슭·둑 침식방지를 위한 공

사)용 골재, 도로용·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 등 다양한 용도

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용도로 적용되

고 있다. 특히 골재로 재활용되고 있는 현황은  고로 슬래그, 

전기로산화슬래그, 페로니켈슬래그가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서 작용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철강산업 부산물인 

슬래그 잔골재는 발생량과 콘크리트용 잔골재로서 성능 및 사

용에 따른 경제성 등을 고려할 경우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로 슬래그 잔골재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골재 자원으로서 

매우 높은 활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철강슬래그 중 고로슬래그는 제철소 고로에서 선철을 제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구성원소는 일반 암석의 구

성과 유사하며, 화학성분은 시멘트와 유사한 조성을 가지고 

있다. 고로슬래그의 냉각 방식에 따라 급냉슬래그(수재슬래

그)와 서냉슬래그(괴재슬래그)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급냉

슬래그는 분쇄하여 시멘트 대체재인 혼화재 또는 시멘트 원료

로 사용되고, 서냉 슬래그는 노반재 및 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재 슬래그는 냉각과정에서 슬래그가 수축 파쇄되어 

입자 크기가 모래와 유사한 8 mm 이하의 크기로 생산되고 괴

재슬래그는 40 mm 이하의 크기로 생산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용 잔골재로서 활용 가치는 생산 효율성을 고려할 경우 수재

슬래그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3) 고로슬래

그 잔골재는 단독으로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입도 조정이나 바다모래 사용시 염분함유량 

저감 등의 목적으로 천연 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0.15 mm 이하에서 고로슬래그미분말이 다량 함유되

어 있기 떄문에 5 mm 이하, 2.5 mm 이하, 1.2 mm 이하 및 0.3 

mm ~ 5 mm의 4종류로 입도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고로슬

래그 잔골재는 알칼리실리카 반응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으로 

제한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제강슬래그는 토목용 및 도로용 골재 등으로서 재

활용되고 있고, 사용자 측에서도 물류비 등 경제성을 고려하 그림 6.  제조 공정별 페로니켈슬래그 잔골재의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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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에 의해 구분된 페로니켈슬래그 잔골재를 콘크리트의 

잔골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천연잔골재와 혼

합하여 입도의 조정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KS F 2527 표준에서는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의 방법도 고려

하여 입도 범위에 따라 FNS 5, FNS 2.5, FNS 1.2, FNS 5-0.3

의 4가지 입도 분포를 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로니켈슬래그 골재는 합금철인 페로니켈을 제조할 당시

에 발생되어 대부분이 폐기되어지고 있으며, 페로니켈 제련소

에서 니켈을 제련할 경우 원료 및 제선, 제강 등에 의한 복잡

한 생산라인을 거치면서 원료 품위가 낮아 생산량의 약 30배

에 달하는 입경 8-13 mm의 페로니켈슬래그 골재가 부산물로 

발생하게 된다. 

 페로니켈슬래그 골재는 산화마그네슘(MgO) 약 32 %내지 

37 %와 이산화규소(SiO2) 약 55 %내지  60 %의  주성분과  

산화알루미늄(Al2O3), 산화철(Fe2O3), 산화칼슘(CaO) 등이 

소량 함유되어져 있다. 

통상적으로 부산물인 페로니켈슬래그 골재는 일본 및 캐나

다와 같이 국외 선진국에서는 페로니켈슬래그가 콘크리트용 

잔골재, 토목용 재료, 시멘트제조용 원료, 활주로용 골재, 기

타 대체재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제철소의 부산물인 페로니켈슬래그 골재가 가진 물성의 

특성상 기존의 파쇄장치(천연골재의 파쇄장치)로는 대량으

로 연속적 5 mm이하로 파쇄하여 가공하는 기술적 설비의 구

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용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각 지역별로 혼합되는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입도나 입

형이 상이하여 현실적으로 페로니켈슬래그 잔골재의 조립률

은 3.5 mm이하로 낮추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하에서는 전체 

잔골재 대비 20 %이상의 배합률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4. 맺음말

본 기사에서는 산업부산물 발생현황과 더불어 골재로 활용

한 폐자원에 대한 연구 사례를 통해 산업부산물 골재 재활용

에 대한 기대효과와 문제는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먼저, 산업부산물을 골재를 고부가가치화하여 재활용하

기 위해서는 산업부산물이 가지는 유해성이나 기능성 부

여 및 개선뿐만 아니라 산업부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산업부산물에 대한 신뢰성 및 인

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타당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

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인

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3)  또한 산업부산물을 골재로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정

부산물 지정 및 재활용 허가·규제 완화 등 정책적인 개선

이 필요하며, 재활용 공정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 다

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4)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위하여 문

제점을 보완한 적극적인 연구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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